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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희곡우체통 6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

<평범한 가족>

<평범한 가족>은 가족 간의 소통 불능과 폭력을 다룬 작품입니다. 그런데 ‘평범

한’이라는 수식어가 붙다니 가슴이 서늘해지네요. 사실 이 작품만이 아니라 최근 

투고작 중에는 우리 사회의 모순과 폭력을 성찰하면서 그 진원지로서의 가족관계, 

특히 부모세대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. 한국 사회의 균열

과 세대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 징후겠지요. 

<평범한 가족>은 노골적일 정도로 솔직하고 절박하게 그 위기를 표현한 작품입니

다. 부모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성이나 맥락을 구축하지 않고 현상만 강

조하는 경향이 있어, 심사과정에서 약간의 주저가 없지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작품

을 전개하는 방식이나 언어가 활달했고, 그 싱싱한 기운과 절망으로 질주하는 극적 

상황의 대비가 묘한 여운을 주었습니다. 

 

이번 희곡우체통 낭독회에선 전망을 찾지 못해 터질 것 같은 성난(!) 세대의 민낯과 

만나보려고 합니다. 대화와 소통을 포기하고 달려온 불균형한 한국적 근대화를 반

추하며, 혹여 이 절망을 무마시킬 지점이 존재할지 탐색해보고 싶네요. 

작가란 잠수함에 넣던 토끼와 같은 존재여야 한다는 이야길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

니다. 산소가 부족해지면 먼저 죽어 위험을 알리는 토끼처럼,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

와 사투를 벌이는 신진 작가의 이 불편한 싸움을 관객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그

와 대화하고 싶습니다.  

 

희곡우체통은 국립극단이 공연할 문제작을 찾기 위해 2018년에 마련한 상시 투고제

도입니다. 동시대의 시의적절한 주제와 형식을 갖춘 장막극을 환영합니다. 신춘문예

용 단막극은 국립극단에서 공연할만한 장막극으로 수정, 보완해서 투고해주십시오.  

동시에 국립극단은 이 제도를 통해 비록 공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여러 

편의 창작극을 발굴하여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소박한 형식의 낭독회이긴 

하지만, 작가가 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실제 관객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효과와 문

제가 있을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. 이 낭독공연을 매개로 가능

성 있는 작품이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. 관객 여러분도 낭독공연이라는 징검다리를 

함께 놓아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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